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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여중생 273명을 대상으로 식행동, 생활습관과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와의 관계
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학생의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에 따라 적당한 식사량섭취(F=6.378, p=.002), 

편식정도(F=3.542, p=.030), 영양소 섭취(F=6.780, p=.001), 생활습관(F=4.291, p=.015)은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신체건강상태, 식행동, 생활습관의 상관분석결과 적당한 식사량을 섭취하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수록 주관적 신체건강상태가 좋았으며, 편식을 할수록 주관적 신체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p<0.05)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급속한 성장기에 해당되는 청소년시기에 올바른 식행동과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식품과 건강분야의 융복합 컨텐츠 개발을 통한 융복합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여중생, 식행동, 생활습관, 주관적 신체건강상태, 융복합 교육, 융복합 컨텐츠

Abstract This study was purposed to figure out current situation of part of 273 middle-school girls' dietary 
behavior and problems, then provide baseline data which helps to develop desirable eating behavior and life 
style. It appeared that suitable amount of eating(F=6.378, p=.002), degree of unbalanced diet(F=3.542, p=.030), 
Nutrients intake(F=6.780, p=.001), and life style(F=4.291, p=.015) differ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student's 
subjective physical health status. It turned up that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is related to moderate 
amount of eating, degree of unbalanced diet, and Nutrients intake(p<0.05). As a results, in the period of 
adolescent which is a rapid growth period, there should be a systematic and endurable practice of right eating 
behavior, foods for formation of lifestyle, and convergence education in health area.

Key Words : middle school girl, dietary behaviors, life style, perceived physical health, convergence education, 
convergenc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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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기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13～19세의 중․고등학생이 이에 해당되며, 신체적․정

신적․사회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활발할 뿐만 아

니라, 생애주기 중 열량 및 영양소 섭취의 필요량이 가장 

높은 시기로 올바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음식섭취를 통

하여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하는 기

간이다[1]. 그러나 김[2]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아침을 먹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김과 배[3]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빈약한 

아침식사를 하거나, 학교수업과 함께 방과 후 활동 등 바

쁜 시간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열량 

및 저영양 식품의 섭취 그리고 식사시간의 불규칙 등과 

같은 부적절한 식사의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서의 식생활의 문제점으로 아침결

식과 잘못된 간식섭취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어 하루 3끼

의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간식섭취로 올바른 식습관

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식행동이란 식품을 먹는 행위와 관련되는 여러 행위

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행동을 통해 음식물의 섭취가 좌

우되고 이를 통해 영양 및 성장발달, 건강상태가 결정된

다[4]. 또한 생활습관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동을 반복해서 나타내는 생활양식으로, 바람직

한 생활양식은 건강습관으로 형성되기 쉽다[5]. 건강습관

으로 시작되는 건강행동은 현재 건강상태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행동 및 

생활습관은 미래의 개인의 건강수준을 결정해 주기에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사춘기의 시작이 

빨라 대부분의 성장과 성숙이 청소년 시기에 완성되므로 

영양소의 요구량이 급속히 요구되며, 평생건강의 기초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식행동 및 생활습관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자신의 체형을 

잘못 인지하고, 체중감량을 하려는 욕구가 높아서 체중

조절을 시도하고 있다[6]. 식행동이나 신체활동과 같은 

생활습관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

쳐 형성되어 간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한 적절한 영양공급과 신체활동은 현재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을 결정지을 수 있다[7]. 

잘못된 식행동 및 생활습관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에 의한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으

로 보고[8]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생활습관으로 

인한 만성질환 발병률이 꾸준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

다[9]. 따라서 청소년 시기는 올바른 식행동 및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이러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라 할 수 있다.

한편 주관적 신체건강상태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

된 임상검사보다 주관적 인지상태라는 제한에도 불구하

고 신체의 생물학적, 기능적인 면을 포함하여 개인의 건

강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서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신체적 건강상태가 연관이 있으

며, 건강행동과 주관적 신체건강상태가 서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0], 스스로 인지하는 신체적 

증상을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예측해볼 수 있다.

식행동 및 생활습관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강[11]은 건강행동(운동, 적당한 수면, 규칙적

인 아침식사)의 실천률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을 높게 인

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운동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우유나 해조류 등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패

스트푸드의 섭취가 적을수록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13], Belloc과 Breslow[14]의 

연구에서는 수면, 운동, 영양 등의 건강행위와 함께 사회

경제적인상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

었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식행동 및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장년층이나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국내의 여중생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 식행동 및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여중생의 영양섭취 및 식행동 실태, 체중조절에 

대한 연구나 생활습관과 건강에 대한 단편적인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들[15,16,17]로, 이들을 대상으로 식행동 및 

생활습관과 건상상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알아본 연

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식행동 및 생

활습관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식생

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식행동과 바람직한 

행동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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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중생의 식행동 및 생활습관과 주관적 신

체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식행동 및 생활습관과 주관적 건

강상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신체건강상

태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식행동 및 생활습관형성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식행동, 생활습관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행동, 생활

습관,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에 따른 식행

동, 생활습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식행동, 생활습관과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 연구가설

기존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식행동, 생활

습관,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식행동과 생활습관이 좋은 학생이 

주관적 신체건강상태가 좋을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식행동, 생활습관과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와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경기도 수

원시에 위치한 4개 지역의 중학교를  사전 방문하여 담임

선생님께 연구의 목적과 작성방법을 전달 한 후 1, 2, 3학

년 여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20일부터 6월 11

일까지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후 285부를 회수하여 설문응답이 불충분한 12부를 제외

하고 273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2 연구도구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 6문항, 식행동 10문항, 생활

습관 5문항, 주관적 신체건강상태 20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전문가 3인에게 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10명

의 대상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 학생의 학년, 부의학력, 모의학력과 

부의연령, 모의연령, 가정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였다. 학

생의 식행동 및 생활습관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 이[18 ]

등과 황[19]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식행동에는 하위

항목으로 규칙적인 아침식사, 적당한 식사량섭취, 편식정

도, 영양소 섭취 여부에 대한 항목을, 생활습관에는 TV 

시청시간, 평균수면시간, 규칙적인 운동, 컴퓨터 활용시

간, 다이어트 시행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측정기

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로 총합의 점수가 높을수

록 식행동 및 생활습관의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주관

적 신체건강상태 측정도구는 1969년 Broadman 등[20]에 

의해 고안된 Cornell Medical Index(C.M.I)를  이용한 이

[21]와 김[22}의 연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

용하였으며, 이비인, 구강, 호흡기, 순환기, 근육, 골격, 피

부, 피로감 등 20개 문항으로 구성해,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

의 범위로 구성하였으며, 20개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

하여 수준을 81-100점, 61-80점, 41-60점인 수준에 따라 

각각 “건강하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다” 3개의 집

단으로 나누고 3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연구도구의 내

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는 식행동 0.921, 생

활습관 0.897, 주관적 신체건강상태 0.875이었다.

  

4.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PSS 20.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는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Frequency 

analysis를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관적 신체건강상태와 식행동, 생활습관의 차이 분석과 

대상자의 주관적 신체건강상태별 식행동과 생활습관의 



일부 여중생의 식행동, 생활습관과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와의 관계

29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Jun; 13(6): 287-29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273
Characteristics n %

Grade

1grade  75  27.5

2grade 100  36.6

3grade  98  35.9

Education level of father

Elementary   0   0.0

Middle school   5   1.8

High school  82  30.3

󰀄College 186  68.1

Education level of mother

Elementary   1   0.4

Middle school   3   1.1

High school 128  46.9

󰀄College 141  51.6

Father’s age

30-40  18   6.6

41-50 223  81.7

󰀄51  32  11.7

Mother’s age

30-40  48  17.6

41-50 214  78.4

󰀄51  11   4.0

Monthly income

(10,000won)

〈200  20   7.3

200-300  45  16.5

300-400  83  30.4

400-500  61  22.3

500-600  33  12.1

〉600  31  11.4

Total 273 100.0

analyze by frequency analysis 

차이는 One-way ANOVA test 후 Scheffe로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와 식행동, 생

활습관과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연구결과

5.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36.6%가 2학년 학생이었고, 아

버지의 학력은 대학교이상이 68.1%로 가장 많았으며, 어

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51.6%, 고등학교 졸업이 

46.9%의 분포를 보였다. 학생의 아버지의 연령과 어머니

의 연령은 41-50세가 각각 81.7%, 78.4%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 

30.4%, 400-500만원 미만 22.3%, 200-300만원 미만이 

16.5% 순으로 조사되었다.

5.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행동, 

    생활습관과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신체건강상

태, 식행동, 생활습관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에 

따라 식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20, 

p<.05), 아버지(F=3.87, p<.05)와 어머니(F=8.26, p<.05)

의 학력에 따라 학생의 생활습관 정도에 차이를 보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학생의 식행동(F=3.70, 

p<.05)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가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학생

들의 식행동이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학생들

의 식행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2>.

5.3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에 

    따른 식행동, 생활습관의 차이

학생의 주관적 신체건강상태를 ‘건강하다’,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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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tary behaviors, life styles according to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of the 
subjects                                                                                     n=273

Division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healthya

n=128

Moderateb

n=132

Not healthyc

n=13 F p Scheffe

M±SD M±SD M±SD

Regular breakfast 4.04±1.25 3.78±1.35 4.00±1.52 1.278 .280

Suitable amount of eating 4.02±0.83 3.65±0.93 3.46±1.12 6.378 .002
*

a>b

Unbalanced diet 2.93±0.93 3.12±0.98 3.61±0.96 3.542 .030
*

Nutrients intake 24.91±3.91 23.10±4.17 22.92±4.80 6.780 .001
*

a>b

Life style 16.47±2.26 15.81±2.23 16.18±2.25 4.291 .015
*

a>b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one-way ANOVA test at α=0.05

<Table 2> Dietary Behaviors, life styles and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273
Division

Perceived physical health Dietary behaviors Life styles

M±SD F p M±SD F p M±SD F p

Grade

1grade 2.49±0.50

2.02 .14

36.04±5.68

3.20 .04
*

16.61±2.38

2.37 .102grade 2.33±0.60 33.96±6.00 16.15±2.13

3grade 2.46±0.61 34.18±5.63 15.87±2.24

Education 

level of 

father

Elementary -

0.58 .56

-

1.11 .33

-

3.87 .02
*Middle school 2.20±0.45 31.80±5.45 14.20±2.05

High school 2.39±0.56 34.12±6.12 15.81±2.27

󰀄College 2.44±0.60 34.90±5.70 16.39±2.21

Education 

level of 

mother

Elementary 2.00±0.00

0.71 .55

38.00±0.00

2.06 .11

14.00±0.00

8.26 .00*
Middle school 2.00±0.00 27.67±4.04 14.67±1.15

High school 2.42±0.58 34.23±5.85 15.55±2.18

󰀄College 2.43±0.59 35.09±5.76 16.79±2.17

Father’s 

age

30-40 2.33±0.59

0.31 .74

34.11±7.82

0.16 .86

15.94±2.96

2.54 .0841-50 2.42±0.59 34.70±5.80 16.31±2.19

󰀄51 2.46±0.51 34.25±4.79 15.38±2.14

Mother’s 

age

30-40 2.44±0.65

0.38 .69

33.46±6.45

1.48 .23

16.02±2.44

0.15 .8641-50 2.43±0.57 34.93±5.62 16.22±2.24

󰀄51 2.28±0.47 33.45±6.64 16.09±1.70

Monthly 

income

(10,000wo

n)

〈200 2.20±0.62

0.91 .48

31.35±5.44
a
  

3.70 .00
*

16.00±1.81

1.54 .18

200-300 2.40±0.58 33.76±6.21
ab

15.76±2.44

300-400 2.40±0.62 33.90±5.78
ab

15.98±2.10

400-500 2.46±0.53 35.05±5.42
ab

16.38±2.13

500-600 2.52±0.57 36.33±4.51
ab

17.03±2.14

〉600 2.48±0.57 37.16±6.37
b

16.13±2.19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one-way ANOVA test at α=0.05

‘건강하지 않다’의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주관적 신체건

강상태에 따른 규칙적인 아침식사, 적당한 식사량 섭취, 

편식정도, 충분한 영양소 섭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에서 적

당한 식사량 섭취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F=6.378, p=.002). 편식정도의 차이는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편식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542, 

p=.030), 주관적 신체건강상태가 ’건강하다‘가 ’보통이다

‘로 응답한 경우보다 충분한영양소 섭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6.780, p=.001). 

또한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에 따라 생활습관에도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하다‘가 ’보통이다‘보다 생활습관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F=4.291, p=.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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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s between dietary behaviors, life styles, and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n=273

Variable
Perceived physical

health

Regular

breakfast

Proper 

meal intake

Unbalanced 

diet

Nutrient

intake
Life style

physical Health 1

Regular breakfast 0.73 1

Suitable amount of eating .210** .515** 1

Unbalanced diet -.151* -.355** .421** 1

Nutrients intake .207** .299** .383** .457** 1

Life style .113 .199** .166** -.141* .281** 1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t α=0.05, **α=0.01

5.4 식행동, 생활습관과 주관적 신체건강상태

와의 상관성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신체건강상태, 식행동, 생활습관

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와 적당한 식사량섭취(r=.210, p<.01), 주관적 신체건

강상태와 편식(r=-.151, p<.01),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와 

충분한 영양소 섭취(r=.207, p<.01)는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와 적당한 식사량섭취, 충분한 영

양소 섭취는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적당한 식사량을 섭취하고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록 주관적 신체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주관

적 신체건강상태와 편식은 부(-)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편식을 할수록 주관적 신체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6. 고찰 및 제언

현대인의 건강문제는 감염으로 발생되는 질병보다는 

잘못된 생활양식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로 그 양상이 변

화되고 있다. 운동부족이나 과도한 흡연 및 음주, 잘못된 

식행동과 생활습관에 의한 만성질환이 꾸준히 발병추세

에 있으며[9], 운동, 적당한 수면 및 아침식사가 건강수준

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3]. 청소년기에 형성된 

올바른 생활습관과 그에 따른 건강상태는 성인기의 건강

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여중생의 식행동, 생활

습관과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시행

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행동, 생활습관과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학년에 따라 생활습관에는 차이가 없었고, 식행동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3.20, p<.05), 이는 김

[12]의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식습관 및 생활습관 모두 

차이가 없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청소년기는 바

쁜 학교생활로 인해 불규칙한 식생활과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간편식 위주의 식생활 패턴을 갖기 쉬우나, 건강

한 신체발육을 위해서는 학생과 가족들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스로의 실천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올바른 

식행동 및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버지

의 학력수준(F=3.87, p<.05)과 어머니의 학력수준

(F=8.26, p<.05)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생활습관에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은 학생의 생활습관 평균점

수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교육의 경험을 토대로 자녀가 좋은 생

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생활교육이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된다. Pearson 등[24]은 6-11세의 소아는 부

모가 역할 모델이 되고, 12-18세 청소년은 부모의 직업 

상태와 교육수준이 소아 및 청소년의 식품 섭취와 관계

가 있는 것이라 하였다. 

Nicklas[25]은 소아와 청소년의 식습관과 양질의 식사 

결정 요인으로 가족이나 사회적인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

였으며, 여기에는 식품의 가용성, 접근가능성 및 부모가 

가지는 식품의 기호와 지식 그리고 부모 및 또래의 역할

모델, 식사에 대한 지도방식,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 식

사시간의 형태 및 요소 등 다양하고도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문화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여학생의 식행동(F=3.70, 

p<.05)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가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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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학생

들의 식행동이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학생들

의 식행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월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이 적당한 식사량을 섭

취하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있었다. 이는 9세와 15

세의 비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과 김[26]의 가정의 

소득수준이 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국내외의 빈곤

한 가정에서 올바르지 못한 식행동과 생활습관으로 인해 

비만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도 미루어볼 수 있

듯이, 가족의 소득수준은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건강한 신체를 구성하는 균형 잡힌 영양소섭취를 고려하

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인 뇌구조와 호르몬의 변화

가 발생하는 시기로[27]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두뇌 활동

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최 

등[28]의 연구에서도 아침결식을 하는 학생들이 아침식

사를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낮았으며, 불

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어 식행동과 식습관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

학교 학생 중 17%만이 아침식사로부터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29,30], 우리나라 청소년

들의 아침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태의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에 

따라 규칙적인 아침식사에 있어서 집단 간에 차이가 없

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아침식사의 중요성과 건강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청소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균형 잡힌 영양소의 

충분한 섭취와 규칙적인 아침식사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

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컨텐츠 개발을 통한 융복합 영양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다’는 집단이 

‘보통이다’라고 인지하는 집단보다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

하고 있었으며(F=6.780, p=.001), ‘건강하지 않다’는 집단

의 편식정도가 가장 높았다(F=3.542, p=.030).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은 채소 및 과일섭취의 부족, 음주 등과 같

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성장과 발달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칼슘, 철분 그리고 비타민 A 등 영양소 섭취 부

족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29,31]. 이러한 식생

활에서 올 수 있는 문제는 성장발달의 지연, 학업성취도 

감소, 비만, 빈혈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여 성인기 삶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31]. 따라서 편식 없이 충분한 영

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연구대상자의 식행동, 생활습관과 주관적 신체건강상

태와의 상관분석 결과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와 적당한 식

사량섭취(r=.210, p<.01), 주관적 건강상태와 편식

(r=-.151, p<.01), 주관적 건강상태와 영양소 섭취(r=.207, 

p<.01)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당한 식사량을 

섭취하고 영양소의 섭취가 충분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가 좋았으며, 편식을 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

은 결과를 보였다.

Kalkwarf 등[32]은 청소년 시기의 균형 잡힌 식품섭취

는 성인기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소아청소년에게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식생활 

문제로 과일류나 우유 및 유제품의 낮은 섭취가 궁극적

으로는 칼슘 섭취나 리보플라빈, 비타민 C의 섭취 부족

과 같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우유 및 유제품

의 적절한 섭취는 청소년의 골격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

일 뿐만 아니라 성인기 최대 골 질량의 기초가 된다[12].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습관과 식이섭취는 건강한 성장

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청소

년에게 올바른 식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식품과 건강증진을 위한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조사대상자가 경기도 일부지역

에 국한된 여중생으로 한정되어, 조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여중생을 대표하는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

로 식행동 및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7.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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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다.

첫째,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 여중생의 생활습관에 

차이를 보였으며, 월소득이 높은 가정의 여중생

이 식행동 점수가 높았다.

둘째, 주관적 신체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여중생이 적당한 식사량 및 충분한 영양소를 섭

취하고, 생활습관이 좋았다.

셋째, 적당한 식사량을 섭취하고 영양소를 충분히 섭

취하는 여중생의 주관적 신체건강상태를 건강

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편식을 할수록 주관

적 신체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청소년시기에 가정에서 부

모로부터 올바른 영양지식을 배우고 균형잡힌 식생활 실

천을 통하여 온전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영양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

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적당한 식사량 및 충분한 영

양소의 섭취와 생활습관은 여중생의 주관적 신체건강상

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급속한 성장기

인 이 시기에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행동과 생활습

관의 형성을 위한 식품과 건강분야의 융복합 교육이 체

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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